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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정체성의 조절 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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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f Baby Boomers on Prac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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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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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구시에
거주하는 노인복지관과 문화센터 이용중인 286명을 대상으로 실증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
의 신뢰(t=6.893, p<.05), 참여(t=5.157, p<.05), 네트워크(t=8.093, p<.05), 규범 및 호혜성(t=4.787, p<.05)은 실제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정체성에 따른 조절효
과(t=2.023, p<.05)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채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급속한 경제성장기 속에서 쌓은 사회적 
유대와 가족 친척간의 돈독한 신뢰관계가 사회적 자본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심리와 작용하여 실제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신뢰관계가 높고 심리적 정체성이 상위일수록 실제적 안녕감 또한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은퇴
시점에서 사회적 역할의 상실과 활동 축소 등으로 심리적 정체성이 낮아질 경우 실제적 안녕감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
서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과 단체 활동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에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대다수는 노후에 대한 실질적인 대비 부족으로 국가의 제도적 혜택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들을 위한 국가 복지적 관점에서의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을 시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psychological identity and practical 
wellbeing for the Korean baby boom generation. To achieve this, an empirical survey was carried out
on baby boomers who use elderly welfare centers and cultural centers living in D City. The overall 
research results showed that trust (t=6.893, p<.05), participation (t=5.157, p<.05), network (t=8.093, p<.05),
and norm and reciprocity (t=4.787, p<.05), as sub-factors of social capital for baby boome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practical wellbeing. Psychological identity was moderated (t=2.023, p<.05) in 
the effect of trust on practical wellbeing, adopting the hypothesis. This means that the social ties and 
the strong trust relationship between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which built up amid rapid economic
growth, work with positive expectations of social capital and have a major effect on practical wellbeing.
Moreover, practical welling also rated high, along with the high trust relationship and psychological 
identity. Consequently, various exchange programs and group and volunteer activity programs for baby
boomers should be established to decrease their psychological identity due to the loss of social roles. 
Moreover, the decline of activities at a time of retirement can slow practical well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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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우리나라는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2018년 기준 고령
인구 비율이 14.3%에 이르러 고령사회로 진입하였다[1]. 
이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추세로 미처 
노후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60세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
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가 전반적인 은퇴
시점에 도달함에 따라 노후준비 부족에 따른 경제적 불
안으로 재취업이 중요한 정책적 이슈가 되면서 이 세대
의 정체성과 더불어 심리적 안녕감에 대한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2]. 국내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1963
년까지 730만 명이 태어난 세대로 고령화 사회의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더욱이 이들이 고령인구로 이동하는 
2020년부터 고령화 비율은 더욱 급증하여, 2026년에는 
고령인구의 20% 이상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이 세대의 안녕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
고 있다[3]. 

베이비 붐 세대는 이미 은퇴를 했거나 앞두고 노후 대
책에 대한 관심이 높은 세대로 고학력을 가진 첫 번째 세
대이자 1960년대를 거쳐 1970년대까지 산업역군으로 
경제성장의 주역인 세대이다. 이들은 민주화 운동을 주도
하고 적극적으로 사회정책과 시책에 대하여 목소리를 높
였으며 경제발전으로 인한 성장에 혜택을 받은 세대였지
만 1990년대 후반 IMF의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
이기도 하다[4].

이 세대는 가난 극복을 숙명으로 생각하고 이를 극복
하는데 매진했으며 자녀들의 뒷바라지에 치중하면서 길
어진 노년기를 대비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해 은퇴 이후 
노후대비를 할 수 있는 여유를 갖지 못한 시대적 아픔을 
안고 있는 세대이기도 하다.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 실태조사(2017)에 따르
면, 우리 사회의 세대 간 네트워크 참여와, 사회적 소통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는 응답이 2018년 46.7%에서 2019년 51.0% 로 증가했
으며, 세대 간 갈등이 약간 심하다는 비율이 49.7%로, 매
우 심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14.4%로 나타났다[5]. 이
러한 결과는 노인과 장년층 모두 세대 간 소통의 차이로 
사회적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세대 간 갈등 문제로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
녕감이 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관련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는데 특히 한국
전쟁 이후 사회적 혼란기에 절대적 빈곤기를 겪었던 우
리나라 경제 발전기에 가장 헌신한 베이비붐 세대는 사

회적 네트워크 형성과 참여가 가장 활발했던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은퇴 시기를 맞아 준비 없는 노후로 낮은 심리
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녕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6]. 
더욱이 1년간 지속되는 코로나19로 IMF 이후 최대 위기
를 맞는 세대로서 심리적 불안에 따른 어려움을 가중시
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
을 통한 교환이 활발할수록 실제적 안녕감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그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심리적 정체성에 
조절효과를 갖는지 이들 상호인과관계를 밝혀 정책적 시
사점을 제안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을 갖는다.

2. 이론적 배경

2.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및 세대간 갈등의 특징
세대(generation)는 동년배 집단의 같은 시기에 태어

나 유사한 성장경험과 가치관을 공유하고 있는 또래를 
말한다[7]. 

이를 바탕으로 베이비붐 세대는 종전 이후 아기를 가
지고 싶어 하는 공통된 사회적 경향의 붐을 이루던 시기
인 1955년부터 1963년까지 9년 사이에 730만 명의 유
아가 출생했는데 이 당시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된 상
황에서 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타 시대보다 급증한 세대
를 말한다.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이후 절대 빈곤의 유년 시
절을 경험하였으며, 권위주의적인 정치사회적 환경에서 
성장하고, 사회에 진출한 뒤, 산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세대였다. 이들은 고도성장의 혜택과 1997년 외환위기
의 경제적 쇠퇴를 겪으며 그들이 살았던 시대의 전환기
적 특성을 가진다[8]. 특히, 1997년 외환위기 때, 한 가정
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으로서, 경제적 기반을 마
련하지 못한 채 평생직장으로 생각했던 일자리를 떠나야 
했으며, 퇴직 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내면서, 부모부
양과 자녀 교육, 그리고 자신의 노후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삼중고를 떠안았다. 이 같은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
사회 고도의 경제성장의 직접적인 혜택과 이에 따른 교
육 기회를 누린 세대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낀 세대로서, 
노인과 젊은 세대에게 집중되고 있는 복지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세대로 묘사되기도 한다[9]. 

즉, 이들 세대의 높은 사회적 자본에도 불구하고 노후
를 맞이하여 세대 간 갈등을 겪는 낮은 심리적 정체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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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안녕감이 나타나는 원인은 크게 다음과 같은 이
유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사회적 자본 중 가장 비중이 
높은 연금제도의 미비로, 통계청의 ‘2017년 사회조사 결
과’에 따르면 국민의 53.3%가 가장 중요한 노후대비책으
로 국민연금을 꼽고 있듯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의존하고 
있는 유일한 노후준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과 관련
되어 충분한 준비 부족으로 소외되어 왔다[10]. 이는 급
속한 노령화로 인해 각 세대가 지게 될 부담이 현재의 기
성세대보다 훨씬 더 크며, 국민연금 고갈 시점에 대한 예
측 불안정으로 갈등 요인이 되어 이 같은 부작용으로 국
민연금에 대한 생산적 인식을 갖지 못하게 하였기 때문
이다.

둘째,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이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영향력이 큰 베이비붐 세대의 조기 정년퇴직으로부터 기
인한다. 정부에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친 임금피크제와 정
년연장 등을 통해 베이비부머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발
생할 사회적·경제적 충격을 줄여나가겠다고 했지만 각 
세대가 차지해야 할 일자리를 기성세대가 계속 유지하는 
사례가 늘고있어 일자리의 진입 자체가 어렵고 오히려 
일자리 퇴출로 고통을 받고 있는 세대가 늘어 갈등이 더
욱 고조된 점이다[11].

셋째,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
지고 있어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다[12,13].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노인이 존경을 받아왔다. 효 사
상에 근거한 한국사회는 가부장적 문화로서 가장의 권위 
아래 집안의 모든 일이 연장자에게 순응하는 것을 미덕
으로 삼아왔지만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의 변화는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파생되는 자본의 형태에 따라 심리적 정
체감과 실제적 안녕감 또한 낮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같은 세대의 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집단을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로 특정하여 이
들의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2 사회적 자본의 구성과 안녕감에의 영향요인
사회적 자본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연구되는 주제로 

기본 명제는 연결망으로서의 사회네트워크와 가치에서 
출발한다. 즉 사회적 자본은 개인이 처한 환경과 활발히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개인과 가까이 있는 가
족, 친지, 지역사회와 연관된다[14,15]. 이렇듯 사회적 자
본에 대한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인 것은 사회적 자본을 
조직, 가령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들이 개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한 지역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가장 영향

을 미치는 요인으로 존재와 활동에 초점을 둔다[16].
즉 사회적 자본은 예상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회적 

관계에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자원이다[17]. 사회적 
자본의 투자는 실제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며 다른 형
태의 가치가 있다면 사회적 자본은 투자에 따라 심리적 
기저로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하다. 또한, 사회적 자본은 지역에 나타나는 다양한 
사회문제와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지역민이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실천하는 상호호혜적인 참여 경제방식의 긍
정적인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18].

사회적 자본이 적게는 가족, 넓게는 지역사회, 더 크게
는 사회문화 정치경제적 배경 등에 의해 형성된다면 남
녀 간의 사회적 자본 역시 사회적 자본 형성과정에 있어 
결과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15].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
인은 네트워크, 신뢰 및 호혜성, 규범으로 이는 사회자본
의 핵심적인 구성요인이다[19]. 

본 연구에서는 신뢰, 참여 및 규범 및 호혜성을 사회자
본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인으로 간주하고 베이비붐 세
대의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 인과관계를 밝히고자 한다.

2.3 베이비붐세대의 사회적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의 심리적 정체성의 조절효과

심리적 정체성은 사회문화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 개인
의 심리발달에서 공통적인 심리적 정체성을 갖는 것으로 
출생동시집단의 심리적 속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20].

베이비붐 세대가 갖는 심리적 정체성은 노인의 불안과 
우울을 높이고,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갖게하며, 자기효능
감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심리적 정체성은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는 소외와 역할 상실의 활동 축
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자본과 밀접한 관계를 갖
는다.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적 안녕감
에 관한 연구는 Lee[21]의 베이비붐 세대 노후 준비의 
특성에 관한 연구, You[22]의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 준
비에 영향을 미치는 하위요인 연구, Kang[23]의 성공적
인 노화 인식과 노후 준비에 관한 연구 등의 연구에서 연
관성을 지지받고 있다.

이같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이후 노후 관련 심리적 
정체성과의 관련 연구가 이뤄지는 이유는 세대 간 특징
과 맥락을 함께 한 낀 세대로서, 사회적 자본이 심리적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관계를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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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회적 자본 증가가 관계의 생성, 관계의 확장 효과
를 불러와 개인의 실제적 안녕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
고[24], 결속형 및 연계형 사회적 자본과 과시적 자기노
출이 심리적 정체성을 조절한다[25].

이와 관련하여 You, Lee & Choi[26]는 서울시민 시
니어를 대상으로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심리적 정체성에 의해 조절된다고 하였으며, 또한, Park 
과 Lee[27]는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 자본과 정체성에 의
해 조절된다고 하였다. Chang 과 Kwon[28] 또한 사회
적 자본의 편익과 손실이 나이에 의해 조절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중고령자와 고령자의 심리적 정체성
을 살펴보려면 먼저 중고령자와 고령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과, 생태적 특성 및 상황을 면밀히 살펴 이러한 특성
이 중고령자와 고령자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
다[29]. 

또한 Hwang, Jeong & Kim[30]은 나이에 따른 차이
는 심리사회적 노화 인식 및 정체성과 유의한 정적 상관
을 보였다. 이 두세대의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실제적 안녕감에 따른 심리적 정체성의 조절효과
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실제적 안녕감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이들이 지각하는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력에 있어 심리적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연구방법

3.1 연구 설계
노후 사회적 자본에 따른 실제적 안녕감은 주관적인 

인식으로 개인의 특성, 삶의 방식, 환경, 신념 요인에 따
라 다양한 특성으로 나타날 수 있고 이에 대한 개입정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31].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베이비붐세대는 Hwang, 
Jeong & Kim[30]의 세대구분에 의한 1955~1963년의 
사회적 낀 세대로 구분하고 독립변수인 사회적 자본은 
Jeong 과 Seong[32], 그리고 Sung[33]이 사용한 사회
적 신뢰성, 참여도, 규범 및 호혜성과 네트워크의 정도로 
보고, 이들 요인을 반영하였으며, 심리적 정체성과 실제
적 안녕감은 Lim[34]이 사용한 선행 요인을 반영하여 아
래와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3.2 가설설정
위 연구모형에 따라 본 실증조사 후 중점 검정할 가설

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가설 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은 실제적 안녕

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1.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2.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참여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3.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네트워

크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1-4.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규범 
및 호혜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2.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으로서 신뢰, 참
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이 실제적 안녕감
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정체성은 조절효
과를 보일 것이다.

3.3 연구대상자
본 연구에서는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5-60대 베이비붐 

세대 30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자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 동사무소 문화센터, 노인
복지관, 노인 회관을 이용하는 세대를 사전 문화센터와 
복지관 담당자의 도움을 받아 연령을 확인한 후 이들 세
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연구대상자에 
대한 자료 수집은 자기기입식 질문지에 의한 설문조사방
법을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선정방법은 편의표집방
법을 사용하였으며 결측치와 불성실 응답자를 제외한 후 
본 분석에 총 286매를 최종 분석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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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조사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조사도구와 설문지의 구성은 

Table 1과 같다.

Variables Items Reference Measuremen
t Method

Social 
Capital

Trust

27 [31,32]
likert

5-scale

Participation
Norms and 
reciprocity

Network
Practical Wellbeing 5

[33]
Psychological Identity 3

General 
characteristi

cs

Age, Gender, 
Health, Academic 

background, 
Job, Monthly 

income

6 nominal 
scale

계 41

Table 1. Measured Variables and Item Composition

3.4.1 사회적 자본
본 연구에서의 독립변수로서의 사회적 자본은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으로 구분된다. Jeong & 
Seong[32]이 사용한 사회적 자본 척도를 활용하여 
Sung[33]이 구성한 문항을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
용하였다.

신뢰는 먼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낯선 사람 각각에 
대하여 얼마나 신뢰하는지를 묻고 11문항으로 리커트 5
점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참여는 사회적 참여로 지역사회행사, 반상회, 종친회, 
향우회, 동창회, 자선․봉사모임이나 단체, 종교단체, 친목·
취미모임 등에 참여하는 정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하였고
(7문항), 크론바흐 알파 값은 .719이었다.

네트워크는 현금, 선물 등을 나누는 자녀, 형제자매, 
자녀와의 접촉빈도, 음식을 나누거나 간단한 부탁을 할 
수 있는 이웃의 수,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의 수 등 
5개 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크론바흐 알파 값은 .758이
었다.

규범 및 호혜성은 교통질서, 금연 등과 같은 사회적 규
범 및 규칙을 준수하는 정도로서,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
지 않기 위해 조심하는 정도와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도와
주면 훗날 내가 어려울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줄 것이라는 
의견에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묻는 4문항, 5점 척도로 측
정하였고, 크론바흐 알파 값은 .617이었다.

3.4.2 실제적 안녕감
실제적 안녕감은 전반적인 삶과 자신의 모습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정의하고 본 연구에서는 Lim[34]이 사용
한 실제적 안녕감 척도를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
하였다. 총 5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로 평정하여 5개 문
항의 값을 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안녕감이 높은 것으
로 측정한다. 실제적 안녕감 척도는 별도의 하위요인 없
이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3.4.3 심리적 정체성
심리적 정체성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나

는 소회와 역할 상실의 활동축소로 정의하고 이는 
Lim[34]이 사용한 실제적 안녕감 척도를 응용하여 재구
성하였다. 총 문항은 3문항으로 리커트 5점 척도로 평정
하여 단일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문항 점수가 낮을 
때 활동축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코딩하였다.

3.5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3.5.1 자료수집
본 연구는 재구성한 설문지를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다. 설문조사의 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였으며, 대상은 D지역의 1955년에서 
1963년 사이에 출생한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편의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동사무소, 문화센터, 교회, 
등에서 본 연구에 대한 취지와 목적을 설명하고 협조에 
응한 분들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였다. 회수된 자료는 총 
295부였으며 이 중에서 응답이 누락되고 불성실한 질문
지를 9부를 제외한 총 286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3.5.2 분석방법
자료 분석은 SPSS 25.0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

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사회적 자본

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구하였다.
둘째, 사회적 자본과 실제적 안녕감, 심리적 정체성 각 

변수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파악하기 위해 신뢰분석과 요
인분석을 진행하였다.

셋째,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넷째,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서 심리적 정체성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 단계적 
조절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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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4.1 인구사회학적 특성

Classification Frequen
cy

Percent
(%)

Age
50 to 59 126 44.1

60 to 69 160 55.9

Gender
Male 107 37.4 

Female 179 62.6

Health

Not very good 16 5.6

Not good 49 17.1
Average 121 42.3

Good 77 26.9
Very good 23 8.0

Academic 
background

Middle school dropout or less 44 15.4
middle School graduation 85 29.7

high school graduation 117 40.9
University graduate or higher 40 13.9

Job

Sales job 19 6.6
Business administration 58 20.3

Housewife 46 16.1
Production manager 62 21.7

Profession 21 7.3
White collar 12 4.2

Service 33 11.5
Etc 35 12.2

Monthly 
income

Less than 1 million won 28 9.8
Over 1 million won to less than 

2 million won 65 22.7

Over 2 million won to less than 
3 million won 110 38.4

Over 3 million won to less than 
4 million won 63 22.0

Over 4 million won~ 20 7.0
total 286 100

Table 2. Sample Characteristics

Table 2의 인구사회학적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연령
별로는 50대가 126명(44.1%), 60대 160명(55.9%)로 나
타났으며, 성별로는 남자 107명(37.4%), 여자 179명
(62.6%)으로 나타났다.

건강 상태에 대한 빈도 분석 결과 매우 양호하다 23명
(8.0%), 양호하다 77명(26.9%), 보통이다 121명(42.3%), 
양호하지 않다 49명(17.1%), 매우 양호하지 않다 16명
(5.6%)으로 나타났으며, 최종학력은 중학교 중퇴 이하 
44명(15.4%), 중학교 졸업 85명(29.7%), 고등학교 졸업 

117명(40.9%), 대학교 졸업 이상 40명(13.9%)으로 나타
났다.

직업별로 보면 생산관리직 62명(21.7%), 경영 관리직 
58명(20.3%), 전업주부 46명(16.1%), 서비스직 33명
(11.5%), 전문가 21명(7.3%), 판매직 19명(6.6%), 사무
직 12명(4.2%), 기타 35명(12.2%)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200만 원 이상~300만원 미만 110명
(38.4%), 100만 원 이상~200만원 미만 65명(22.7%), 
300만 원 이상~400만원 미만 63명(22.0%), 100만원 미
만 28명(9.8%), 400만 원 이상 20명(7.0%)순으로 나타
났다. 

4.2 척도 분석
1) 타당도와 신뢰도 분석

Classification Items Cronba
ch’s α k-m-o

Psychological Identity 5 .880 .902
Practical Wellbeing 10 .667 .855

Social 
Capital

Trust 11→7 .880 .886
Participation 7→5 .719 .753

Network 5 .758 .790
Norms and 
reciprocity 4 .617 .735

Table 3. Factor analysis & Reliability of Scale

본 연구에서 사용된 조사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 검증
을 위해 요인분석과 신뢰분석을 진행한 결과는 Table 3
과 같다. 문항에 대한 타당성에서 실제적 안녕감, 심리적 
정체성, 사회적 자본차이의 하위요인인 신뢰, 참여, 네트
워크 규범 및 호혜성은 선행연구에서와 같이 모두 단일
요인으로 나타났고, KMO값 0.7이상으로 타당성이 확보
되었다. 신뢰도 검사에서는 문항간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
과를 Cronbach’s α계수로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사회과
학분야에서 신뢰도 인정의 허용기준은 0.6이상이기 때문
에 참여 변수의 신뢰도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낮은 요인
적재치의 문항과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을 삭제한 뒤 
분석에 사용하였다. 

4.3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

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검증 
결과 가설1-1은 ‘사회적 자본의 신뢰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 회귀계수 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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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B S.E β B S.E β
Trust 0.291*** 0.042 0.302 0.288*** 0.043 0.299 0.034 0.138 0.035

Participation 0.239*** 0.046 0.250 0.240*** 0.046 0.251 0.153 0.153 0.161

Network 0.287*** 0.035 0.329 0.287*** 0.035 0.330 0.391** 0.123 0.449
Norms and reciprocity 0.196*** 0.041 0.164 0.189*** 0.043 0.158 0.219 0.117 0.183

PI 0.010 0.017 0.018 -0.155 0.088 -0.280

Trust*PI 0.082* 0.040 0.493
Participation*PI 0.028 0.044 0.176

Network*PI -0.031 0.036 -0.181

Norms and 
reciprocity*PI -0.010 0.037 -0.074

N 286 286 286

adj-R2 0.774 0.773 0.777

F 244.63*** 195.30*** 111.29***
***p< 0.001, **p< 0.01, *p< 0.05

Psychological Identity= PI

Table 5. Result of moderated regression analysis

Classification B S.E β t p

constant -0.128 .112 -1.144 .253
Trust 0.291*** 0.042 0.302 6.893 0.000

Participation 0.239*** 0.046 0.250 5.157 0.000
Network 0.287*** 0.035 0.329 8.093 0.000

Norms and 
reciprocity 0.196*** 0.041 0.164 4.787 0.000

N 286

adj-R2 0.774
F 244.63***

Table 4.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t=6.893, p<.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1-2는 ‘사회적 자본의 참여는 실제적 안녕감에 긍
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서 회귀계수 0.239, 
t=5.157, p<.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1-3은 ‘사회적 자본의 네트워크는 실제적 안녕감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서 회귀계수 0.287, 
t=8.093, p<.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가설1-4는 ‘사회적 자본의 규범 및 호혜는 실제적 안
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로서 회귀계수 
0.196, t=4.787, p<.05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4.4 조절 회귀 분석
가설2의 사회적 자본의 신뢰, 참여, 네트워크 규범 및 

호혜성이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정체
성에 따른 조절효과는 신뢰*심리적 정체성 상호작용의 
계수 0.082, t=2.023, p<.05로 심리적 정체성에 따라 조
절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부분 채택되었고, 참여*
심리적 정체성, 네트워크*심리적 정체성, 규범호혜*심리
적 정체성 상호작용효과는 기각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적 자본이 실제적 안
녕감과 심리적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대구
시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를 대상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설
문지 286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전체적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첫째, 베이비붐 세
대의 사회적 자본의 신뢰(t=6.893, p<.05), 참여(t=5.157, 
p<.05), 네트워크(t=8.093, p<.05), 규범 및 호혜성
(t=4.787, p<.05)은 실제적 안녕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신뢰가 실제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심리적 정체성(t=2.023, p<.05)에 따라 조절효
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부분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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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들 세대의 사회적 참여를 통한 경제기여와 발전, 
다양한 규범조성을 통한 호혜와 이들 세대의 공헌에 따
른 신뢰관계,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세대별 느끼는 사회적 
자본의 질에 따라 실제적 안녕감이 다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시대적 발전과정에서 산업역군의 일환
으로 기여하며 쌓은 사회적 유대와 가족 친척관계의 신
뢰관계가 실제적 안녕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 
자본의 신뢰관계가 높고 심리적 정체성이 긍정적일수록 
실제적 안녕감이 높다는 결과를 통해 볼 때 사회적 자본
으로서의 신뢰관계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으로 판
단해 볼 수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노년기의 퇴직으로 사
회적 역할의 상실과 활동 축소 등으로 심리적 정체성이 
나타나고 이 같은 정체성이 결합될 때 부정적인 조절력
으로 실제적 안녕감도 떨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교류 프로그
램과 단체 활동 및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인적 네트
워크를 통한 교류의 다각성을 통해 신뢰를 높이고 이 같
은 신뢰를 바탕으로 안녕감을 높여야 한다. 또한, 부모봉
양과 자식 교육으로 자신들은 노후에 대한 실질적인 대
비 부족으로 국가의 제도적 혜택마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현실에서 베이비붐 세대들을 위한 국가 복지적 관
점에서의 제도적 지원과 보완이 요구된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가 처해있는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자녀 세
대와의 상호교류 촉진을 통해 신뢰감을 높여 노년기의 
실제적 안녕감을 높일 때 세계 1위라는 불명예의 자살률
을 낮춤으로서 사회적 기여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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